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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8일 대통령 발언록

동해 EEZ 관련 만찬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대책이 있

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또 대책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이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듣고 싶습

니다. 또한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게 보면 해저 수로 탐사라는 작은 행위를 둘러싼 EEZ 경계 분쟁 수준의 

문제입니다. 작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 의미가 있습니다. 수년간 그보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

위를 연결해 보면 단지 EEZ 경계 분쟁으로만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

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 등 

이것들을 종합하면 그것이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

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가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를 어느 틀에서 볼지, 저 개인보다는 국민적 판단을 모으고 어느 선에서 

대응할지 널리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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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EEZ 문제이지만 기점에 관한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독도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정부의 기조는 조용한 대응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조였습니

다. 일본의 분쟁 지역화 의도에 말려서는 안 됩니다. 대응을 절제하는 조

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 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

경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중앙 정부의 묵인 또는 동조 아래 독도의 날

을 선포하고 교과서 등재 행위 등으로 일본이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대응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에 대하여도 결정해야 할 시점

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논의되고 들어야 할 논점입니

다.

 

한국의 주권과 나아가 동북아 미래 평화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지 기탄 없

는 의견을 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